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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 년 6 월 1 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해남자유무역항건설총체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안>은 

무역 자유화/편리화, 투자 자유화/편리화, 국경간 자금유동 자유화/편리화 등 11 개 방면의 총 39 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 년과 2035 년 2 개의 단계적 목표를 지정하여, 해남도가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고도의 자유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조세제도의 5 개 목표는 무관세, 저세율, 

과세 간소화, 법치 강화, 단계 구분입니다. 해당 5 개 목표에 대하여 제정된 조세정책은 2025 년과 2035 년 2 개 

단계적 목표를 관통하여 각각의 중점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는 <방안> 중 조세제도 관련 주목할 점을 소개하고, PwC 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무관세  

<방안>은 해남을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무관세의 특수 해관 관리감독구역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무관세”는 무역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만, 상응하는 무역위험통제의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방안>은 “1 선 개방, 2 선 관리, 도 내 자유”의 제도 설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방안> 제도 설계에 따르면, 1선 항구에서 해관은 공공위생안전, 국경생물안전, 식품안전, 제품품질안전 등 

“비관세” 사항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신고 수속이 간소화되고, 해외 화물의 자유무역항 

반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화물이 입도(入島)한 후에 “무관세” 화물은 해관 관리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가공무역 “보세” 화물의 해관 

관리감독 모델과 구별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응하는 수속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제도 설계 이념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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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려형 산업기업이 생산한 수입원자재 미포함 화물 또는 수입원자재 포함 화물(해남자유무역항에서의 

가공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것)의 경우, “2선” 내륙 반입 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원자재는 해외로부터 최종 수입되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무관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조치는 장려형 산업기업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海南自由贸易港

内地： 二线 管住

海外： 一线 放开

• 境外启运，港内换装、分拣集拼，再运往其他国家和地区的中转

货物   简化办理海关手续

• 货物在岛内   不设存储期限，可自由选择存放地点

• 实施 零关税 的货物   海关免于常规监管

• 货物、物品（禁止类、限制类除外）   自由进出、海关依法监管

• 海南自由贸易港进出口征税商品目录外的货物   免征进口关税

• 联运提单付运的转运货物   不征税、不检验

• 实行便捷高效的海关监管   建设高标准国际贸易 单一窗口 

• 货物、行邮物品进入内地   照章征收关税、进口环节增值税、消

费税

• 鼓励类产业企业生产的不含进口料件或含进口料件在海南自由贸

易港加工增值超过30%（含）的货物进入内地   免征进口关税、

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기존 해관특수감관구역에서 “그물형” 관리를 실시 했듯이, <방안>은 2025년까지 양포(洋浦) 보세항구 등 

특수감관구역을 먼저 “1선” 개방, “2선” 관리 제도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뒤, 섬 전체에 대해 “봉관(封关)” 실시 

적기를 평가하여, 조건이 성립된 후에 섬 전체에 대해 봉관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섬 전체 봉관 

전에는 일부 수입화물/물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관세”가 실현될 것입니다.  

봉관 전 봉관 후 

•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명확히 면세 제외를 

규정한 물품 및 국가규정 수입금지 물품을 제외한, 

하기 화물/물품은 화이트리스트 또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통해 수입관세, 수입증치세/ 

소비세 면제:  

1) 기업 자체 사용 설비의 수입 

2) 도(島) 내 수입한 교통운송, 여행업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 및 요트의 수입 

3) 자가사용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원자재수입-

국내생산-완제품수출” 모델에서 생산가공을 위해 

소비되는 원/부자재의 수입 

4) 도(島) 내 거주민이 소비하는 수입상품  

• 이 외, 출도(出島) 면세 쇼핑 한도를 연간 1 인당 

10 만 RMB 까지 완화하고, 면세 품목을 확대. 

• 수입과세상품목록 등재  품목 이외의, 해관이 

자유무역항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남도 섬 전체 봉관과 “무관세” 실행은 전무후무한 “새로운 시도”로, 국제무역의 

편리성, 자유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륙: “2 선” 관리 

해외: “1 선” 개방 

해남자유무역항 

• 화물, 택배 물품 내륙 반입 시 → 규정에 따라 관세, 수입증치세/소비세 

징수 

• 장려형 산업기업이 생산한 수입원자재 미포함 화물 또는 수입원자재 

포함 화물(해남자유무역항에서의 가공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것)의 

내륙 반입 시 → 수입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수입증치세/소비세 징수 

• 해외에서 선적하고 해남항에서 환적, 재포장하여 다시 다른 

국가/지역으로 운송하는 중계화물 → 해관 수속 간소화 

• 화물이 도(島) 내 위치 → 보관기한 없음, 자유롭게 보관장소 선택 가능 

• “무관세” 화물 실시 → 일상적인 해관 관리감독 면제 

• 화물, 물품(금지/제한품목 제외) → 자유롭게 반/출입, 해관은 법에 의거 

관리감독 

• 해남자유무역항 수출입 과세상품목록 외 화물 → 수입관세 면제 

• 복합운송 B/L 로 운송되는 환적화물 → 세금 부징수, 검수 면제 

• 편리하고 효율적인 해관 관리감독 실행 → 고표준국제무역 “단일 창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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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율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에 대해, 각각 기업소득세 

우대세율과 개인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까지 2035년까지 

기업소득세 

본 방안 발표일부터,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하고 실제 영업에 종사하는 

장려산업기업에 대해 15%의 낮은 세율 적용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실제 영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산업 제외), 15%의 낮은 세율 적용 

해남자유무역항에 설립된,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및 고신기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신규 증가된 

해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해, 지출 

발생 당기에 일시공제 또는 가속상각 허용 

 

 

개인소득세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에 대해, 개인소득세 15% 세율을 

초과하는 실질세부담에 대해 면세. 상기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에 대한 목록 관리는 해남성 

상재정부, 세무총국이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  

한 과세연도 중 누적하여 183 일 이상 

해남자유무역항에 거주한 개인이 취득한 

해남자유무역항 범위 내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에 대해, 3%, 10%, 1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기업소득세 우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장려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 징수, 2035 년까지 추가적으로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산업 이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 15%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추진. 해남자유무역항의 장려산업목록은 대체로 현행 

장려산업목록의 내용(예: <산업구조조정가이드목록>의 장려산업,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 등)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 또한 해남성의 특징과 성격을 고려하여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및 고신기술산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방안>은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 기업에 대해, 2025 년까지 신규 증가된 해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함. 현행 기업소득세법하에서는 중국거주자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방안>은 이 제도를 넘어서, 여행업,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2025 년까지 그 신규 증가된 해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면제를 실시함.  

개인소득세의 경우, <방안>은 2가지 방면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일부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2025년까지,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에 대해 개인소득세 15% 

세율을 초과하는 실질세부담에 면세를 허용. <방안>의 내용을 보면, 해남자유무역항의 15%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2019년 발표된 GBA(Great Bay Area, 大湾区)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과 비교하여: 

1） GBA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해외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인재 및 희소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해외인재여야한다는 

규정이 없음. 

2） GBA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선징수, 후보조”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방안>의 15%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은 실질세부담 중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바로 면세를 하는 것으로, “선징수, 후보조”의 

방식을 통할 필요가 없음. <방안>의 이 우대 혜택이 실행되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우대 혜택 향유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2035년까지, <방안>은 과세연도 중 누적하여 183일 이상 해남자유무역항에 거주한 개인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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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자유무역항 범위 내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에 대해, 3%, 10%, 1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함. 이는 현 개인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에 대해 3~4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 

경영소득에 대해 5~35%의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큰 혁신으로, 관련 세율표를 전면 

개정해야 함. 향후 실무적으로 해남자유무역항 거주일수와 원천소득 판정을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과세 간소화 

<방안>은 중국 세제개혁 방향을 결합하여,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과세 간소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세목제도를 개혁하여 간접세비율을 낮추고, 세목구조를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편하며, 과세요소를 최적화하고, 

세부담을 명확히 인하하며, 소득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재정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며, 더욱 우수한 납세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세목제도 간소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안>의 

기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해남도 전체에 대해 적절히 봉관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증치세, 소비세, 

차량구치세, 성시유호건설세 및 교육비부가 등 다양한 세목을 간소화 및 통합하고, 소매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로 전환하여 세목통합의 특수세제제도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상기 증치세 등 세금비용은 모두 화물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모두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합니다. 현재의 과세 시스템에서, 이러한 세목은 별도로 계산하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통합계산, 통합신고를 할 경우, 신고납부절차 간소화와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효율과 퀄리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목 통합후 판매세는 화물과 서비스의 소매거래 

단계에서 일괄 징수되는데, 이는 해남자유무역항 내에서 더이상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현재 

중국의 유전세 세제와는 완전히 다른 판매세(현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해남자유무역항만의 독특한 세제 우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과세 간소화 방안의 모색과 정책적 우대 혜택의 

실행이 해남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조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중국의 현행 세목 중, 증치세, 소비세 등 간접세의 조세 비중이 큰 편입니다. <방안>이 제시한  

“간접세 비율 인하”, “세부담을 명확히 인하” 등 과세 관소화와 관련된 제도 설계에 따르면, 판매세 통합 징수 후, 

기업의 간접세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남지방의 조세관리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2035년까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서, <방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중앙과 지방의 공동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은 남겨두었으나, “판매세 및 기타 국내 세목의 수입은 

지방수입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세목 중 일부는 중앙세(예: 소비세, 차량구치세)이며, 일부는 

중앙과 지방이 공유(예: 증치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재정수입 구분의 중대한 개혁입니다. 해남이 

통제할 수 있는 지방 수입의 안정은 해남이 자유무역항 건설에 따른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이행 할 수 있는 

재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안>은 해남이 자율적으로 일부 정부성 기금의 감면, 면세, 

과세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행정사업성 비용징수항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남은 또한 보조금 정책의 프레임을 추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국이 보조금 분야의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치 강화 

<방안>은 15% 기업소득세 혜택, 15% 개인소득세 혜택, 3%, 10%, 15%의 개인소득세 단계별 누진세율 정책을 

제시하여, 기업이 해남자유무역항 현지에 확실하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현지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인재를 유치하고 현지 경제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질 경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허위 고용관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은 “해남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한 과세연도 중 누적하여 183일 이상 거주한” 

등의 전제를 설정하였으며, 세수관리부서로 하여금 실제 경제활동소재지와 가치창조지 원칙에 따라 납세 

행위를 평가 및 예비통보하여 실제경영지, 소재지 거주판정 기준을 통해 탈세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 조세 

측면에서 조세정보공유를 강화하여 해남자유무역항이 “탈세천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몇년간 국제조세관리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원잠식과 이익이전 방지를 강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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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세 관련 규정 

해남의 선박운수업과 항공운수업 촉진을 위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조세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위험 통제를 전제로, 경내 건조된 선박이 “중국 양포강”에 등기하고 국제운수에 

종사할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환급을 함. 

• 양포강을 중계항으로 하여 국내/외 무역 운수에 종사하는 경내 선박에 대해, 본 항편에 필요한 보세유를 

주유하는 것을 허용; 본 항편에 필요한 현지 생산 연료 주유에 대해 수출환급정책 실행. 

• 조건에 부합하는 양포강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항 환급 정책 시행. 

• 해남을 출입하는 항공편에 보세항공유 주유 허용. 

이 외에도, <방안>은 중국 국제소비재박람회, 국가급 전시회 개최 기간 내 해외 전시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면세정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핵심 요점 

해남자유무역항 <방안>에 포함된 수많은 조세 혁신 조치는 무관세, 기업소득세의 저세율 혜택과 일부 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면세, 개인소득세 저세율, 유전세 통합 및 일부 소매거래에 대한 판매세 전환, 소득세 

이외의 기타 국내 세목 수입과 판매세의 지방수입화 등 전례없는 돌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 제도와 재정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이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해남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반영합니다. 

<방안>은 가이드성 문서로, 조세 정책에 대해 미래 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 

사항과 실행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해남에 투자할 의사가 있거나 해남으로 회사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방안>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후속적인 조세정책의 출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자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정책, 경영모델 조정, 그룹구조, 인력배치 등을 결합하여, 

해남자유무역항의 정책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재세부문이 이러한 정책들을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업 및 재세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 대해 상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이러한 혜택과 편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PwC팀은 지속적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소통하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PwC의 해석과 

관찰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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